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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

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싣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

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

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

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

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

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싣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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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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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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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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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불일암 가는 길/사진 덕조





2월 선물은 ‘만남’입니다. 법정 스님이 오늘을 위해 
1980년대에 써 두신 글입니다. ‘만남’에 대한 스님의 
글은 몇 가지 출판되었지만 이 글은 이번에 처음 
선보입니다.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만남

만남은 그 이전에 반드시 인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물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물음이 없는 만남은 한낱 사교에 지나

지 않는다. 사교는 즐거움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한결

같이 꿰뚫는 것이 없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

한 만남을 원한다면 탐구하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반

드시 만남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것이 친구이건, 책이건, 

스승이건, 과거의 인물이건, 현재의 인물이건 마찬가지다. 

인간은 만남으로써 눈뜸이 시작되고 눈뜸에 의해서 인간

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정신의 나이가 쌓여 간다. 인간

의 만남에는 이별과 실망이 준비되어 있다. 마치 과일 속에 

씨가 들어 있듯이. 

또한 만남에는 반드시 감사와 감동이 따른다. 만남의 감동

은 나를 내던지게 한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온몸이 떨릴 

만큼 뛰어난 예술품을 보았을 때 감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모방하려 한다. 즉, 자기를 버리고 따르려고 한다. 

이때 개성을 얻으려고 하면 개성을 잃고 개성을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개성을 얻는다. 스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스승의 자취를 따르고 그 스승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한다. 

글씨까지 닮는다. 이렇게 인간은 모방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기가 존경하고 심취할 인물 – 그가 산 사람이든 죽은 사

람이든 – 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장한 뒤 그를 부정하

고 극복하게 될지라도, 자기 소멸의 훈련은 그 사람의 배경

으로 남는다.

만남과 자기 버림, 여기에 비로소 거듭남이 일어난다. 

사람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것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인 연명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으

로서 정신적인 연명을 얻으려면 인간은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신(轉身)이란, 재생(再生)이란 무엇인

가? 그것은 눈뜸, 곧 개안(開眼)이다. 눈뜸이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임이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림이다. 

사는 기쁨과 감사를 순간순간 확인한다. 

만남을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넓고 쉬운 길이다. 그때 만나

는 저자는 나의 스승이 된다. ≪예언자≫의 저자인 칼릴 지

브란, ≪자서전≫의 저자인 마하트마 간디, ≪장 크리스토

프≫의 저자 로맹 롤랑은 내가 이렇게 만난 나의 스승들이

다. 하나 더, 만남에는 출가 정신이 필요하다. 자신이 찾아 

나서야 한다. 거듭거듭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만난 것 

가운데 아닌 것은 선뜻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인 자아

와 마주칠 때까지 찾고 버리고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 벗은 네 요구가 응답된 것이다. 그는 네가 사랑으로 심고 

고마움으로 거둬들이는 네 밭이다. 네 벗이 자기 마음을 너

에게 이야기할 때, 네 마음속으로 ‘아니’ 하기를 두려워 말

며, ‘그렇다’ 하기를 꺼리지 말라. 또 그가 잠잠할 때에는 네 

마음은 그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를 쉬지 않는다. 벗 사이에

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 모든 소원, 모든 기대가 소리 없

는 기쁨으로 서로 주고받아지는 것이다. 벗을 떠날 때는 너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2

오늘은 우리가 선지식 여행을 함께할 동반자, 곧 도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람들은 그를 

선재동자라 부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세상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근(善根), 

착한 뿌리를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함이 커서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 항상 가까이 섬기기를 좋아했으며, 

행동과 말과 생각에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맑게 

하며, 모든 지혜를 구해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으며, 보리(菩提)에 회향(廻向)해 

장애가 없는 이, 그가 바로 선재동자입니다. 이제 도반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가 가는 길을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장엄당사라림(莊嚴幢娑羅林)입니다. 옛날부터 

부처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중생을 가르치던 큰 탑이 있는 

곳인데 세존께서도 이곳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한량없이 버리셨던 곳입니다. 마침 이곳에 

문수사리보살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선재동자도 그곳에서 문수보살을 

뵙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살피시던 보살은 곧 선재동자를 

알아보십니다. 그러고는 우리 도반의 수행과 노력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부처님의 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도반은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에게 청합니다.  

“보살님, 제게 알려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행을 닦으며, 

행에 나아가며, 

행을 행하며, 

행을 깨끗이 하며, 

행에 들어가며, 

행을 성취하며, 

행을 따라가며, 

행을 기억하며, 

행을 더 넓히며, 

보현의 행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청을 들은 문수보살이 이렇게 답합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

도 어려운 일이거늘, 발심해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일이다.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곧 일체지지(一切智智)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참 선지식을 찾아야 한단다. 선지식을 찾

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만족한 

마음을 내지 말며, 선지식의 가르침에는 그대로 순종하거라.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승낙(勝樂)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묘봉산(妙峰山)에 가면 덕운(德雲) 비구를 만

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아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덕운 비구가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선재동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엎드

려 절하고 무수히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말없이 우러러 눈

물을 흘립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다음 여행지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떠납니다. 우리

도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물

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선재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6. 불일암 구석구석

불일암 아래채 부엌

五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德行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道業을 위해 이 供養을 받습니다. 

불일암 아래채 부엌에 스님이 써 붙여 놓은 공양 기도문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반찬은 세 가지를 넘지 않게.

먹이는 간단명료하게

그러고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소원은 보다 더 단순하고 보다 더 간소하게 사는 것이

다. 그것은 침묵의 세계다. 텅 빈 공의 세계다.”

사진 덕조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일시 : 2월 1일(월) 오전 9시 50분~2월 3일

(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입춘방은 2월 3일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일시 : 2월 6일(토) 오후 6시~8시30분, 장소 : 극

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

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

수다라니 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설 합동 차례 일시 : 2월 12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접수번호 

1~600), 설법전(접수번호 601부터), 설 합동차례 설판 접수 받습니다.(설

판 동참자 “주지스님의 특별축원”)

정초 기도 일시 : 2월 14일(일)~2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금강경 독

송 정초 칠일 기도 : 오후 2시, 장소 : 극락전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2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7일(토)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10만 원 가족등 3만 원

영가등 10만 원 영가등 3만 원

2월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1일(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2월 6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설 합동 차례 2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법전

정초기도
2월 14일(일) 

~20일(토)
오전 9시 50분 / 오후 2시 극락전

보름기도 2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회향 2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오후 6시
지장전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

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길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

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

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

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

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

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연말정

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